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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 아르카나(애니 카니암파람필) 수녀는 케랄라 알레피의 타탐팔리 성 미카엘 본당에서 요셉과 메리 

카니암파람필의 10남매 중 여섯째 아이로 태어났다. 애니는 알레피의 성 요셉 고등학교와 에르나쿨람의 

성 테레사 대학에서 고등학교와 대학 교육을 마쳤다. 그리고 마운트 카멜 교육학 학사 학위를 받았으며 

케랄라 대학교 코타얌 캠퍼스에서 교육학 학사 학위를 받았다. 애니는 자서전에서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좋은 가톨릭 교육을 통해 미래의 삶에 도움이 되는 풍요로움을 주기를 바랐다고 기록했다. 교사가 되었고 

가르멜 수녀회가 운영하는 호스텔에 머물렀다. 그러다 한 신부의 지도를 통해 자신의 수도 성소를 

발견했다. 1964년, 애니는 동료 교사 중 한 명(메리 쇼바나 수녀)과 함께 파트나 노틀담 수녀회에 

입회하여 인도 북부에서 선교사로 활동하게 되었다.  

애니는 훈련된 교사로서 수녀회에 입회했기 때문에 정식 학업을 거칠 필요가 없었다. 나이와 경험을 

고려하여 1966년 1월 1년 6개월 동안 지원자로 지낸 후 수련소에 받아들여 졌다. 수녀는 

고등학생들에게 수학을 가르치기 위해 영어와 힌디어를 익히는 데 큰 어려움이 없었다. 뛰어난 교사였기 

때문에 수학에 둔감한 학생들도 수학과목을 통과할 수 있었다. 수녀는 1968년부터 2000년까지 여러 

노틀담 학교에서 활발한 교육 사도직을 펼쳐 나갔다.  

2001년부터 2019년까지는 부임한 지역 사회와 학교에서 재정 관리 및 유지 관리 사도직을 담당했다. 

수녀는 그리스도의 사명에 대한 기쁨과 열정으로 지역사회와 학교의 모든 이들에게 다가갔다. 

2020년부터 마지막 숨을 거둘 때까지 기도와 현존 사도직을 시작했을 때, 매우 민감하고 활동적이었으며 

세부 사항에 대한 예리한 기억력을 가지고 있었다.  

수녀는 공동체의 젊은 구성원들을 특별히 돌보았고, 특히 통계학 공부를 도와주곤 했다. 자신이 가르쳤던 

모든 학교에서 학생들이 무대에 올린 수많은 뮤지컬에 필요한 환상적인 소품을 만드는 데 재능이 있었다.  

수녀는 2023년에 새로 지어진 샬롬 사단(평화의 집)으로 이사하기를 바랐다가, 이곳의 첫 번째 입주자가 

되었다. 수녀는 이곳 공동체의 연로한 수녀들을 위해 마련된 일정을 충실히 따르고 간호사와 다른 

간병인의 지시를 따랐다. 수녀는 성당의 성체 앞에서 몇 시간이고 기도를 드리곤 했다. 

건강이 악화되어 산소호흡기를 달고 지내는 동안에는 불편함을 영웅적으로 견뎌냈다. 때가 되면 이곳 

수녀원에서 자신의 영혼을 주님이자 스승께 내어드리고 싶어 했는데, 2024년 7월 7일 오전 4시 30분이 

그 순간이 되었다. 수녀의 영혼이 평화의 안식을 누리기를. 우리는 정신과 카리스마를 깊이 간직하고 

살았던 위대한 선교사, 진정한 노틀담의 수녀를 잃었다. 수녀의 근면과 열정, 삶에 대한 사랑은 매우 

전염성이 강했다. 메리 아르카나 수녀는 사랑, 감사, 소속감, 삶에 대한 열정, 온화함, 평화의 유산을 

남겼다.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 전구하는 수녀의 환한 미소와 따뜻한 웃음은 여전히 우리의 영혼을 

고양시킬 것이다. 수녀는 하느님의 창조 은하계에서 보기 드물고 값진 보석이었다. 준비하러 간 것이니 

슬퍼하지 말라고 말했을 것이다. "내 아버지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지낼 곳을 

마련하러 간다". 사랑하는 마리아 아르카나 수녀님, 평안히 쉬시고 우리를 위해 전구해 주십시오. 


